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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∙15 광복절단상( )

역사에 한 정의( )는 시 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

제시됩니다. 어린시절에는역사과목이옛날사건의기록으

로연도만잘암기하면되는것으로알았습니다. 그러나시

가 바뀐 뒤 역사란 과거사건이 현실에 주는 의미 그리고

미래를위한새로운가치창출임을학자들을통해배우고깨

닫게되었습니다. 

역사란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를관통하는의미사이며

해석학입니다. 해석학은 그 자체로 순환적 의미가 있습니

다.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

하기때문입니다.

성서신학에서는 이를‘해석학적 순환’이라고 합니다. 성

서본문의같은사건과교훈이매일, 매해그의미가달라지

는것은우리현실이늘바뀌고진행되고있기때문입니다.

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성서본문을 읽는다면 그

의미는 언제나 새롭게 마련입니다. 여기에 바로 성서의 창

조적의미가있습니다. 

역사도한가지입니다. 우리는역사적사건을변화하는일

상의과정에서늘새롭게해석하고미래와연계하여새로운

의미를찾아야합니다.

8∙15 승전, 패전, 종전의 3중적 의미

8월15일을광복절또는해방절이라고합니다. 또한일본이

패전하고항복한날이라고도부릅니다. 그리고미국과러시

아, 유럽 등 이른바 제 2차 세계 전의 주전국들은 이날을

승전일( )이라 부르며 개선가를 부릅니다. 이날이 일

본인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. 일본은 이 날을 되새기고

싶지않습니다. 그러나세계모든나라들이이날을기리는

데이날을피할수는없습니다. 때문에일본은가식으로라

도전쟁보다는평화를지향하는척해야합니다. 

일본은 이 날을 종전일( )이라고 부릅니다. 패전과

항복이라는 굴욕적 용어를 꼭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. 결국

종전이란일본이사실을기묘하게왜곡한표현입니다. 같은

사건의 같은 날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고찰

하면 참으로 재미있고 그 표현에 담겨진 숨은 뜻도 확인할

수있습니다.

그런데 사실 우리의 경우, 엄 히 말해 1945년 8월 15일

은 광복절도 해방절도 아니라는 역사학자들의 냉철한 지적

이 있습니다. 일본의 강점 하에서 미군정( 軍 )의 지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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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남한은미군정의식민지 을뿐이라는해석입니다.

미군정 하의 경무국을 계승한 경찰의 한계

이러한 역사인식을 지닐 때에 우리는 바른 역사관으로 바

른역사를펼칠수있습니다. 그런데우리경찰은부끄럽게

도1945년10월21일미군정청하에서경무국이설립된날

을 경찰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경찰기념 햇수

는 1948년 정부수립연도보다 3년이 앞서 있습니다. 정부

도수립되기전에미군정하에서경무국임무수행을우리경

찰의 설립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경찰에 해 우리가

어떻게분명한민족역사의식을지닌민주경찰상을기 할

수있겠습니까? 한국경찰이새로태어나기위해서는경찰

의날, 그기념기준을근원적으로바꾸어야합니다. 기념햇

수가 경찰의식에 얼마나 큰 향을 주고 있는지 깊이 성찰

할일입니다.

1948년 한민국 30년, 2008년 한민국 90년

1948년 9월 1일 관보 제 1호는 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

명시했습니다. 당시새로출범한정부는1919년3월1일기

미독립선언에 근거하여 그해 4월 11일에 상해 한민국 임

시정부수립을 근거로 1948년을 건국 30년으로 선언했습니

다. 매우 바람직한 역사인식입니다. 1948년 한민국 정부

는바로1919년3∙1독립정신을기초로설립된상해임시정

부의법통을계승하고있음을만천하에장엄하게선언한것

입니다.

그런데그로부터60년이지난2008년, 새정권은느닷없

이 올해를 건국 60주년이라 설정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

습니다.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. 이른바 수구

적 인사들과 조∙중∙동이 어이없게 우상화하는 이승만 자

신도 1948년을 건국 30년이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. 그렇

다면 그 이승만이 1948년을 건국 30년이라 고백했으니 그

들이진정이승만을확인하고그를우상화하고싶다면그가

외쳤던 1919년을 건국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. 이

것이 바로 역사와 민족 앞에 정직한 선택이며 고백입니다.

바른역사인식을통해서만바른역사관이설정됩니다.

우리 모두 새삼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되새기며 8∙15

의실천적교훈을찾고나서야할이유가바로여기에있습

니다.

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


